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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 옷차림을

나    운   영

   

     우리는 거리에서 꼭 같은 옷을 입고 나란히 걸어가는 여인들을 종종 보게 된다. 색깔도 같고, 디자인마저 같

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든다.

     왜 저 아가씨들은 같이 다닐까? 어째서 저렇게 제복 아닌 제복을 입고 다녀야만 하는가?  마치 양장점 쇼 윈

도에 서 있던 마네킹이 거리로 뛰쳐나온 듯한 이런 여인들을 볼 때마다 무의식중에 그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게 되

는데 한쪽은 잘 어울리나 다른 한쪽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사람이란 한자리에서 서로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있어도 자연히 비교가 되는 법인데 하물며 꼭 같은 옷차림

을 하고 있으면 어느 한 쪽이 불리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지….

     외국 사람들은 만약 자기 옷과 비슷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저만큼에서 나타나기만 해도 집으로 되돌아가서 아

예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로 빠져 가 버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성격이 괴

퍅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개성이 강하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은 개성미를 살릴 줄 알아야 한다. 이 옷이 내게 어울릴까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체격, 얼굴모양, 피부 색깔, 헤어스타일은 물론 연령, 신분, 취미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옷을 입어야만 개성미

와 교양미가 나타나는 법이다.

    우리나라에 나일론이 처음 유행했을 무렵 할머니까지도 이 옷감으로 옷을 해 입으니 그 꺼끌꺼끌한 살결이 그

대로 드러나 얼마나 꼴불견이었던가? 이는 자신의 연령을 고려치 않고 주책(?)없이 유행을 따랐던 때문이다.

    외국의 거리를 거닐면서 눈에 띄는 것은 첫째 여성들의 옷차림이 화려하다기보다 검소하고 실용적이고 둘째

로 결코 남들과 같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고 셋째로 유행에 대해 가장 민감하면서도 맹목적으로 따르려 들지 않

고 넷째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적합한 옷차림을 하고 다섯째로 남의 옷차림에 대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남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간섭을 하지 않는 미덕과 교양을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예를 들어 앞

에서 오는 사람의 옷차림을 뚫어지게 보거나 더욱이 그 사람이 자기 곁을 지나가기가 무섭게 뒤돌아보고 입을 

놀리는 그 품위 없는 습성부터 고쳐야겠다, 남의 개성을 존중해줄 줄 안다면 무슨 옷을 입고 다닌들 상관할 필요

가 없지 않은가?

    초미니와 맥시, 양장과 한복차림이 공존하는 오늘에 사는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개성미를 충분히 살려서 자

신의 교양이 은연중에 풍기는 옷차림을 하고 다녀주었으면….

<1974. 10. 월간 진주>


